
절에서 쓰는 卍자가 여기에 있다니

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랍다

어떤 뜻으로 새겼을까? 

영원한 생명의 상징일까?

무엇이면 어떻고 누가 쓰면 어떤가?

卍자가 있든 없든

서로 돕고, 사랑하며 살아가면 

될 것이다

까잘만, 싸이말루이 따쉬 

암각화 순례를 같이 갔던, 비구니 스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절 卍자를 봤다고 하는 것이다.  암각화 군락지 맨 

끝 지점에서 봤다고 하였다. 그 비구니 스님의 평소의 언행으로 미뤄볼 때, 중요한 뭔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

각했다. 그 날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날 내가 직접 올라가 보았다. 영락없는 卍자였다. 놀랍고 반가웠다. 반가운 

마음에 마음은 들뜨고 있었지만 찬찬히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. 혹시나 오래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. 가

끔 몰지각한 사람들이 암각화 옆에다가 낙서를 하거나 뾰족한 돌을 주워서 암각화를 새로 새기기도 하기 때문이

다. 다행히 이 암각화는 오래전에 새긴 암각화가 맞고, 새긴 솜씨도 군더더기 없이 잘 새겨졌다. 또 약간 위쪽에 

있는 암각화에 이와 비슷한 기호가 등장함으로써 절 卍자의 근거가 되고 있었다. 

글에서 다시 만난 그리운 불모

寂滅無性不可取, 善住山房 石鼎 漏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李大圓性 佛子

석정 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으로서 한 

시대 최고의 불모였다. 위의 글은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셨

을 때 주신 글이다. 스님은 생전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

에 사셨기 때문에 나는 스님을 자주 뵐 수 있었다. 특히 

일타 스님, 지관 스님, 법정 스님께서 오실 때면 석정 스

님이 계셨던 선주산방에서 함께 뵙는 일이 많았고, 종종 

집으로 모셔 공양을 올리기도 했었다. 

어느 해, 우리 집 마당에 표주박이 열렸는데 일타 스님

과 석정 스님이 오셔서 작은 박에 글과 그림을 주시고 가

셨다. 석정 스님은 위의 글을 주시면서 박에 달마를 그려 

주셨고, 일타 스님은 ‘관일체법공(觀一切法空)’이라는 

글을 박에 써주셨다.

스님과는 가깝게 산 이유로 따로 서신으로 주고받을 일

은 없었다. 위의 글은 스님께서 말씀 대신 주신 글 중 하

나다. 글은 몇 글자 되지 않지만 그 뜻과 의미는 그 어떤 

글보다 깊고 넓다. 문장은 다름 아닌 <대방광불화엄경> 

‘세주묘엄품’ 중에 있는 게송의 한 구절이다. 그날, 나는 

스님께서 주신 글 한 줄로 많은 공부를 했다. 

불신보변제대회(佛身普遍諸大會)

충만법계무궁진(充滿法界無窮盡)

적멸무성불가취(寂滅無性不可取)

위구세간이출현(爲救世間而出現)

“부처님의 몸은 대회에 두루 계시어, 법계에 충만해서 

끝까지 다함이 없다. 적멸은 자성이 없어서 취할 수 없으

나 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하신다”

‘세주묘엄품’의 게송은 화엄회상에 무수히 많은 보살

들이 출현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송이다. 스님은 왜 많

고 많은 부처님 글 중에서 위의 글을 주셨을까. 생각해보

니 늘 부처님을 그리며 살았던 스님으로서 가장 당연한 

글이었다. 그렇게 스님은 늘 부처님을 손으로 마음으로 

그리며 살았던 것이다.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도 나누

어 주신 것이다. 많은 게송의 문장 중에서 가장 아끼신 문

장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다. 부처님의 참모습을 글로 그

려주신 것이다. 늘 부처님 그늘에서 살고 있지만 그날은 

특히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.

스님은 따뜻하고 인자했다. 말이 없는 모습에서도 따

뜻함은 넘쳤고, 어쩌다 주시는 말씀에서는 인자함이 넘쳤

다. 한 번도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. 말씀은 조

용한 미소로 하실 때가 더 많았고 말씀을 내실 때는 정다

운 마음으로 하셨다. 

이른 나이에 출가하신 스님은 12살 때부터 부처님을 그

리기 시작했다. 스님의 붓 끝에는 늘 부처님이 마르지 않

았다. 스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나는 과분한 그림들을 과

분하게 받았다. 그렇게 받은 스님의 그림들을 대할 때마

다 스님의 깊은 불심과 원력이 다시 가슴을 데운다. 감사

하고 감사할 따름이다. 오랜 세월을 불모로 살다 가신 스

님은 생전에 부처님 말고는 마음에 둔 것이 없었다. 원적

에 드실 때에는 육신마저 미련 없이 회향했다. 스님은 생

전의 의지대로 자신의 육신을 동국대 경주병원에 기증했

다. 다시 스님의 글 속에서 스님을 만난다.     

대원성보살의

선지식‘산중서신’
석정 스님12

일감 스님의

암각화 기행

봤다, 봤어! 卍자 !!!

석정 스님(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·왼쪽)과 대원성 보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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